                                    대림절의 유래와 대림환

대림절은 6세기 중엽 스페인 교회에서 5주일 지낸 일이 있으나, 교황 그레고리오 (590~604년)에 의해 최초로 대림절 설교가 시작되었다. 특히 프랑스는 투르의 주교 페르페투오(490년)에 의해 성 마르티노 축일(11월 11일)로부터 성탄 전까지 매주 3일씩을 축일로 정하여 지냈었다. 그러나 명칭은 대림절이 아니라 ‘성 마르티노 40일’ 이었다.

그리고 대림절을 속죄의 때로 지키게 된 것은 이 축일이 유럽으로 퍼져 나가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속죄의 성격보다 성탄 준비를 위한 축제로 지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림 시기는 기쁜 축제였고, 그 후 13세기부터 교회도 정식으로 이 축일을 지내기 시작 하였다.
                                                                                   카톨릭 용어사전

 대림환은 4개의 촛불로 꾸며진 대림시기를 상징하는 장식이다. 이는 183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되었는데 무의탁자와 불우한 이들의 숙소에 희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J.H.Wichern이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는 거리의 부랑아 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무의탁자 숙소에 촛불을 이어 세워놓고 하루에 한 개씩 불을 밝혀 나갔다고 한다.  이것이 독일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미주로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인 전례의 표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50여년 전부터 받아들여 대림시기의 주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대림환은 가톨릭교회로 받아들여지면서 전례력에 맞게 4주를 상징하는 4개의 촛불과 상록수로 꾸며진 둥근 환의 형태로 일반화되었다. 이 4개의 촛불은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으로 의미화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4개의 촛불이 모두 켜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날이 머지 않음을 가르키는 것이다. 대림환의 상록수의 푸르름은 겨울에도 퇴색하지 않는 희망을 상징하며 둥근 모양의 환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희망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러 오시는 것이 바로 대림환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 대림환은 초기에는 월계수, 금박, 호두 등으로 치장 되었으나 오늘날은 각 지역이나 문화에 맞는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희망, 빛, 사랑, 그리스도 등을 상징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는 길이와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 기다림을 형상화 시키는 것도 좋겠다.   
                                                               인천 카톨릭대학교

                                                                               이완희 신부
*** 상록수는 인간에게 내려질 하느님의 새로운 생명을 뜻하고, 4개의 촛불은 구약의            4천년을 의미하기도 한다                                                                                                           

